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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코리안 페스티벌 2011’때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감동적인 연주로 많은 이

들의 갈채를 받았던 ‘뷰티풀 마인드’가 오는 4월 28일 싱가포르에 다시 초

청되었다. 

SOTA(School of the Arts Singapore)의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

는 싱가포르내의 장애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로 8명의 연주가가 한국

으로 부터 참여하여 무대를 빛내게 된다. 바이올린 정유진, 기타 서정실. 

첼로의 배일환, 클라리넷 이상재, 피아노 김지성, 피아노 김경민, 가야금 

곽은아, 해금 박혜진 등의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뷰티

풀 마인드’ 연주가들의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3명의 연

주가가 함께하는 피아노 트리오의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피날레를 장

식할 ‘아리랑 환타지’ 등 귀에 익은 명곡을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음악회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곡은 ‘라이트 하우스 

스쿨’ (Light House School)어린이 합창단과 ‘뷰티풀 마인드’ 앙상블이 함

께하는 연주인 ‘It’s small world’라는 곡이다. 그들의 하모니를 통해서 싱

가포르인과 한인들이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을 기대한다. 

각기 다른 악기를 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이 무대를 통해서 클래식 한

류와 더불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싱가포르의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작년에는 ‘뷰티풀 마인드’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모금된 기부금이 탄톡

생 병원의 환자를 위해 쓰여졌는데 올해는 ‘뷰티풀 마인드’ 음악회 수익

금과 도네이션의 수혜기관으로 시각장애인 학교 ‘라이트 하우스 스쿨’ 

과 장애자를 위한 무료재활 승마치료기관 RDA(Riding for the Disabled 

Association in Singapore)로 선정하였다.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뷰티풀 마인드’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인으로서, 따

뜻한 마음과 사랑을 이곳에서 나누고 또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

니다”라고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이소정(싱가포르 뷰티풀 마인드 부이사

장)씨는 포부를 밝힌다. 아시아에는 홍콩과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가 3번

째 지부로 올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이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생

각해요, 그러나 딱히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요. 이

러한 자선음악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이소정씨는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전에 홍콩에서도 ‘뷰티풀 마인드’ 음악회를 기획하면서 한인들

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낸 경험자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이제 서서히 정착되는 시점이라 아직은 현

지에서의 사회적 참여와 환원에는 아직 그다지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때

문에 ‘뷰티풀 마인드’ 자선음악회는 이러한 바람직한 기회를 통해서 교민 

개인의 자선활동은 물론 싱가포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돕는 일ㅇ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한류로 인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물론 한국기업의 

이미지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또한, 한인 자녀들에게도 좋

은 본이 되어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회가 한인들의 이러

한 활동을 통해서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향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세계에 심는

‘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 자선 음악회
글 : 아트저널리스트 채 혜 미     

‘라이트 하우스 스쿨’의 어린이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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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사절단‘뷰티풀 마인드’ 

2006년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한인 연주가(첼로 배일환 : 현 이대 음대 

교수)들에 의해서 시작된 ‘뷰티풀 마인드’는 한국과 홍콩에서 자선 음악회

를 통해 2007년 공식적인 문화예술을 통한 자선기관으로 한국의 외교 통

상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프로패셔널 음악가들로 구성된 ‘뷰티풀 마인드’는 여러 악기의 연주자들

이 마음을 모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장애자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물

질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

림과 동시에 받았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미지를 세

계에 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설립이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으

며 전세계 34개국 46개 지역에서 70여 차례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평화의 사절단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음

악가가 되어,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옥 같은 멜로디를 통해서 사

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 클라리넷 연주가(이상재교수)도 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지구촌 환경보호 및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뷰티풀 마

인드’는 특히 재난을 당한 나라와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방문하여 진

정한 사랑으로 연주를 할 때,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마음

을 경험한다고 한다. 네팔 산골 마을의 큰 강당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전구, 

그것도 정전으로 깜박이는 전구 밑에서 연주할 때 연주자와 청중이 하나

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다고 한다. 

                   연주회 정보

. 일   시 : 2010. 4. 28 (토), 오후 7시

. 장   소 : SOTA(School Of The Arts) 콘서트 홀 

              (1 Zubir Said Drive Singapore 227968)
. 예   매 : 연락처 (이소정) 9557 8023 / Fax 6399 3699

              이메일: sgbeautifulmind@gmail.com
. 입장료 : 80불, 50불, 30불
. 교통편 : 도비곳 MRT A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싱가포르 뷰티풀 마인드 앙상블]

피아노 윤정아, 플륫 이소정, 첼로 박소연, 비올라 김문주, 비올라 권진영

오보에 이혜숙, 오보에 손미경, 소프라노 연진희

제7기 싱가포르 어머니학교에 초대합니다
싱가포르 어머니학교, 6년간 580여 명의 

행복한 어머니 수료생 배출

어머니 학교는 과연 소문대로였다. 첫날 어색하고 어두운 얼굴로 모였던 아줌

마들이 마지막 날에는 당당한 여인, 아름다운 아내, 행복한 어머니가 되어 앉

아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우

느라 이미 화장은 지워진 지 오래지만 그들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수료자들은 하나같이 “나만 아프고 힘든 줄 알았는데, 어머니학교를 통해 만

난 사람들을 통해 그동안 쉽게 살아왔던 인생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되

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여성으로서 낮은 자존감

과 시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힘들었던 부분이 

어머니학교를 통해 많이 회복되었노라고 고백했다.  

6기 수료자 김미정(가명)씨는 ‘아버지께 편지쓰기’숙제를 통해 아버지께 처

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며‘아버지의 무심함을 원망한 적이 

많았는데, 막상 돌이켜 보니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셨다’고 말했다. 또

한 5기 수료자 박영미(가명)씨는 아들에게 발을 씻겨 주는데 아들이‘어머니

학교가 엄마를 착하게 만들었다고 했다’며 이제야 어머니학교를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행복해진 느낌이 든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만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도 학교가 필요하

다. 한번쯤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 보고, 과연‘나는 괜찮은 아내, 어머

니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숙제하며, 학교 숙제에 찌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 4일

간의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분홍색의 행복한 어머니 유

니폼도 선물로 주어진다.

싱가포르 어머니학교는 지난해 4월, 7기까지 총 5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

며 올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 8기 어머니학교를 준비 중에 있다.

싱가포르 제 8기 어머니학교 모집 안내

일정 2012년 4/17(화)~20(금), 4일간

시간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장소 Thomson Road Baptist Church 3층 (45 Thomson Road)

참가비 $200 (교역자 가족 $100)

신청마감일 1차 마감일: 4월 8일 (일)

문의
이설영 (개설팀장) 97355727 (seolyoung@hotmail.com) 

현수정 91719534 (sjhyun217@hanmail.net)


